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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슬람교에 대한 중세 기독교의 대응을 문헌사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다. 저자는 중세 기독교를 이슬람 세계의 기독교, 비잔티움 기독교, 라틴 기독교의 

세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권역에서 이슬람교를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고찰한다. 

연구 결과, 비잔티움 기독교인과 라틴 기독교인은 왕래와 교역의 제한과 언어의 장

벽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던 반면, 이슬람 세계의 기독교인은 

이슬람교의 경전과 신학과 종교생활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매일 대면하는 이슬람의 

종교적 도전에 맞서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해야 했다고 한다. 

이슬람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권역에 비해 이슬람 신앙과 관행을 온건하게 

대응했으며, 성경과 기독교 문헌을 아랍어로 번역했고, 그리스 학문의 아랍어 번역

사업과 철학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 문명

과 직접적으로 대치하면서 생존과 영토 회복을 위한 전쟁을 하는 등 적대적 관계

에 있었기 때문에 비잔티움 기독교는 이슬람교를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였

다. 14세기가 되어서야 이슬람교의 종교적 성격을 진지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비잔티움 제국이 완충지대 역할을 한 덕분에 이슬람 세계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

었던 라틴 세계의 기독교는, 이슬람 세계의 기독교나 비잔티움 기독교와 달리, 독

특하게도 무슬림을 대상으로 개종과 선교를 시도하였다. 10세기까지는 이슬람교

에 대해 무관심했으나, 10세기 말부터 이슬람교에 대한 연구와 이성적 논증과 변증

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13세기에 형성된 탁발수도회는 무슬림 선교를 주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정보와 논증에 기초한 상호토론이라는 무슬림과 기독

교인의 새로운 유형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